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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사업 심사총평

ㅇ 회의일시 및 장소

- 1차 심의 : 2016. 3.30(수) / 2차 심의 : 2016. 4. 8(금)

2016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사업에는 총 34개의 단체가 응모했다. 1차 서류

심의, 2차 프레젠테이션심의로 2단계 심의를 진행하였다. 심의기준은 공간운영계획의

충실성과 예술성(30%), 공간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(20%),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

와 파급효과(30%), 전년도 평가결과(20%)에 두었다. 1차 서류심의를 진행하기에 앞서

6명의 심의위원은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사무처에서 받아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

다. 이를 바탕으로 1차 심의에서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토론하였고, 이

중 사업내용의 구체성이 궁금하거나, 공간운영에 확인할 사항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

로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.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및 지

원액을 결정하였다.

작년도 평가결과와 올해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발전적인 공간운영방향을 제시하였

는지, 잠재력이 높은 기획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. 심의위원들은 입지조건

이 좋은 미술관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전시와 관객개발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이

필요하고, 자기 색깔을 찾아가는 작은 군소/신생 공간들에게는 공간 유지와 활동을 위

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는 결론을 얻었다. 또한,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부분의 공

간이 열심히 운영하고 있지만 다소 관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공간이 있어 아쉬움을 느

끼기도 했다.

향후에는 각 공간들의 분명한 성격 규정, 공간별 지속적 운영의 해법, 공간 운영에

대한 지원금 이외의 활성화 방안들이 함께 모색되고 고민되어야할 듯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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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 사업 심사총평

ㅇ 회의일시 및 장소

- 1차 심의 : 2016. 3.30(수) / 2차 심의 : 2016. 4. 8(금)

2016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 사업에는 총 29개의 개인 및 단체가 응모했다.

1차 서류심의, 2차 프레젠테이션심의로 2단계 심의를 진행하였으며, 심의기준은 사업

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(40%),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(30%),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

도와 파급효과(30%)에 두었다. 1차 서류심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6명의 심의위원은 지

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사무처에서 받아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다. 이를 바탕으로 1

차 심의에서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토론하였고, 이 중 사업내용에 대

해 확인할 사항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2차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

진행하였다. 2차 심의에서 최종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결정하였다.

2016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 사업은 일반적인 학술 및 연구지원 사업보다는

비평적 관점이 선명한 사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. 이에 따라 분명한 비

평적 관점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개인비평집이나 앤솔로지류의 비평집은 대상에서 제

외하였다. 또한 신청자(단체)들이 지원의 취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단순한 학술

대회 성격의 지원도 제외하였다. 반대로 비평에 대한 이해와 집중도가 약하더라도 매체

생산을 통한 담론 생산에 기여할 사업들은 눈에 띄었다.

그 결과, 개인일 경우 비평적 성과가 크게 활용될 수 있는 사업, 학회의 경우에도 비

평적 시각이 담긴 사업, 비평활동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린 사업, 비평의 참신성과 내

용의 깊이를 위주로 국내 비평에 발전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였다.

평년에 비해 순수비평에 집중하거나 의욕적인 비평연구 활동이 다소 미흡하던 점은

아쉽다. 비평적 시각에 무게를 둔 사업,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보다 하나의 사업에 집

중된 기획이 필요하다. “비평 본분”에 대한 성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여, 비평지원 사

업에 맞는 비평적 담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신청사업의 지원이 더 많았으면 한다.

2016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심의위원 일동


